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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기존의 도서추천 시스템 연구에서 간과되어 온 도서이용의 맥락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도서탐색 배경을 지닌 적극적인 도서 이용자 15명을 대상으로 6가지 도서탐색 상황에서 생성하는 

내용을 사고구술(think-aloud) 프로토콜을 통해 수집하였다. 수집된 도서이용 내용은 내용분석 과정을 

통해 독자자문 서비스의 이론적 개념인 ‘어필 요소(appeal factor)’를 토대로 도서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어필 요소와 외부 어필 요소를 각각 식별하였으며, 도서탐색에 사용하는 정보원과 탐색방법 관련 

개념들을 또한 세분화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도서추천 시스템 설계에 의미 있는 속성 데이터를 

추출하고 반영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in order to explore the contextual elements of book use that were overlooked 

in the existing book recommender system research, for 15 avid readers with various book 

search backgrounds, the contents generated in 6 book search situations were collected through 

the think-aloud protocol. By using content analysis from the collected book use contents, 

not only the internal and external appeal factors affecting book use, based on the ‘appeal 

factor’, the theoretical concept of the readers’ advisory service, but also information sources 

and search methods regarding book use were identified and categori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extract and reflect meaningful attribute data in the future book 

recommender system desig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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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디지털 기기의 보급과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시스템에 기록된 이용자의 탐색 행동 로그 데

이터를 기반으로 선호도를 파악하고 이용자의 

선택이 예상되는 아이템을 예측하여 추천해 주

는 시스템이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어왔다. 

도서관 정보서비스 영역에서도 도서관 OPAC 

(Online Public Access Catalog)과 온라인 서

점 이용자의 도서탐색 상황은 물론, 다양한 형

태의 독서 지원 플랫폼에서 도서추천 기능이 제

공되고 있다. 개인 독서 리스트를 공유하는 사

회적 목록(social cataloging) 서비스(예, Library 

Thing, Goodreads), 독서이력 관리 애플리케이

션(예, 책방잉크, 밀리의 서재), 도서추천 검색엔

진(예, AllReaders.com, Whichbook), 독자자문

(Readers’ Advisory) 전문 DB(예, NoveList) 등

이 독자적인 추천 알고리즘에 기반해 이용자들

에게 도서추천을 제공하고 있는 사례다. 

지금까지 도서추천 시스템 연구에서는 특정 

도서를 이용자에게 추천해 주기 위해 도서 콘

텐츠의 속성 데이터(예, 주제, 저자, 출판사 등)

와 도서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도를 반영하는 

데이터(예, 도서에 대한 이용자의 선호 프로파

일, 도서에 대한 리뷰/평가, 도서대출/구매 이

력 등)를 주로 사용해 왔다. 이에 반해 도서추

천의 근거로 사용되는 데이터 및 요소 분석에 

대한 연구는 소셜 메타데이터 혹은 도서 콘텐

츠 일부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

며(안희정, 김기원, 김승훈, 2017; 정영진, 조윤

호, 2017; McLean & Davis, 2016; Sariki & 

Kumar, 2018; Sohail, Siddiqui, & Ali, 2013), 

추천 시스템 설계에서 도서 내용과 관련한 분

석은 토픽 모델링과 개체명 인식(Named Entity 

Recognition, NER) 기법 등의 데이터 마이닝 

방식을 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정되어 왔다. 

그러나 도서추천 시스템을 설계함에 있어서 이

용자들의 행동 패턴 파악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

기되고 있으며(Tu, Chang, & Hwang, 2021), 

도서추천에 있어 도서 구조, 서지적 측면, 사회

적 측면 등을 반영한 내용분석 및 선별 기준의 

개발 또한 필요하다는 인식이 제기되고 있다

(Ullah & Khusro, 2020). 또한 최근 도서추천 

시스템은 단순히 이용자에게 도서추천을 하는 

것을 넘어서 장서 개발의 측면과도 연관되어 개

발되는 추세로(Tu, Chang, & Hwang, 2021; 

Wu, Hu, & Wang, 2017) 보다 세분화된 도서

이용 속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 이용자의 성격 유형과 관련된 특성이 포

함된 도서를 자동으로 선별하여 도서추천에 적

용할 것을 제안한 연구(조현양, 2017)도 등장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도서추천 시스템 

관련 연구에서 고려되고 있는 도서 콘텐츠와 

이용자 분석 요소는 도서의 단편적인 정보에 

주로 머물러 있으며, 독서 이용환경에서 독자

와 도서자료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속성을 간과하고 있다. 도서정보는 독

자와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적 접근 

맥락(예, 번역의 품질, 정보적 가치 등)을 함축

한 복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독자 개개

인이 도서를 선택할 때 개입되는 다양한 상황

적 맥락(예, 학습, 여가선용 등)이 내포될 수 있

다는 측면을 도서추천에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독자자문 서비스 

관련 연구들에서 도서추천과 관련하여 제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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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던 ‘어필(appeal)’ 개념, 즉, 독자들의 도서와 

독서 경험에 대해 지니는 다양한 흥미 요소에 

주목하고(Smith & Wong, 2016), 기존의 도서

추천 시스템 연구에서 간과되어 온 도서이용의 

맥락 요소를 파악하고, 이용자 관점에서 도서추

천 시스템에서 중시하는 요소를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도서이용의 다양한 맥

락을 설명할 수 있는 어필 요소(appeal factor)

를 분석틀로 하여, 이용자들이 도서를 선택하

는 과정에서 고려하는 요소를 도서이용 맥락의 

주된 요소로 고려하는 한편, 도서탐색에 사용

하는 정보원과 탐색방법 또한 도서이용 맥락을 

설명할 수 있는 요소로 간주한다. 이용자가 도

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생성하는 내용을 사고

구술(think-aloud)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수집

하고 내용분석하여 궁극적으로 도서추천 시스

템에 이용자 관점에서 적절한 도서추천 데이터 

요소를 파악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도서추천 시스템 연구

도서추천 시스템 관련 연구는 도서 및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검색 분야의 정보 필터

링(information filtering) 기법과 데이터 마이닝 

분야에서 협력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연관 규칙(association rule),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등의 기법을 적용하여 도서에 대한 

이용자의 선호도 예측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특히 디지털 기기 및 시스템에 기록

된 이용자의 탐색 행동 로그의 활용이 용이해

지면서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한 추천 시스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추천 기

법 및 알고리즘 관련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진 

반면, 이용자의 이용 맥락을 내포하며 추천의 

근거로 사용되는 데이터 및 요소에 주목한 연

구는 드문 편이며 대다수의 연구에서 추천 데

이터는 추천 성능 개선을 위한 검증 대상으로 

다뤄져 왔다. 

도서추천 시스템에서 이용자 추천에 사용되

는 데이터는 도서 콘텐츠에 대한 데이터와 도

서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도를 반영하는 데이터

로 요약될 수 있다. 도서 콘텐츠에 대한 데이터

는 도서의 서지정보로 대표되는 도서 메타데이

터로 주로 도서관 목록과 분류표에서 추출한 정

보를 도서추천 시스템에 사용한 연구들(Hwang 

& Lim, 2002; Sariki & Kumar, 2018; Zhang, 

2016; Zhang et al., 2020; Ziegler & Shrake, 

2018)이 이루어져 왔다. 한편, 도서에 대한 이

용자의 관심도를 반영하는 데이터는 도서대출 

혹은 거래 데이터를 도서추천 시스템에 사용한 

경우(Mariana et al., 2017; Tewari, Ansari, & 

Barman, 2014; Tu, Chang, & Hwang, 2021; 

Wu, Hu, & Wang, 2017)와 다수 이용자의 참

여로 정보검색에 의미 있는 정보로 역할을 해

온 소셜 메타데이터(예, 태그, 리뷰 등)를 사회

적 목록(social cataloging) 서비스로부터 수집

하여 사용한 연구들(Ettaleb, Bellot, & Latiri, 

2020; McLean & Davis, 2016; Ng, 2016; Pera, 

Condie, & Ng, 2010)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도서추천 시스템에서 도서의 특성

을 대변하는 데 사용되어 온 속성 정보는 도서

의 주제, 제목, 저자, 출판사, 리딩 레벨, 가격 

정보 등이며, 이용자의 도서에 대한 선호도를 



302  정보관리학회지 제39권 제2호 2022

예측할 수 있는 속성은 특정 도서에 대한 이용

(대출 혹은 구매) 혹은 평가(리뷰, 평점) 정보 

형태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도서 속성과 도서 

이용자 속성 정보는 상호 결합된 형태로 도서추

천에 주로 사용되어 왔다. 예를 들면, Mariana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 이용자

의 도서대출 데이터(예, 이용자 ID, 대출일자)

와 도서 속성 데이터(예, 도서 제목, 도서 주제)

를 사용하여 연관규칙을 적용한 도서추천 시스

템을 제안하였으며, Ziegler와 Shrake(2018)는 

연구도서관 이용자의 도서대출 데이터(예, 이

용자 ID, 연구 관심사, 대출 요청 빈도)와 도서 

속성 데이터(예, 도서 청구기호, 도서 주제)를 

사용하여 연구자들의 관심사 프로파일 정보와 

도서대출 정보를 결합하여 도서추천 시스템에 

사용하였다. 

소셜 네트워크 상의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그룹

이 추천 시스템에서 의미있는 데이터로 간주되기 

시작하면서(Walter, Battiston, & Schweitzer, 

2008), 도서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 네

트워크 데이터 또한 도서추천을 위한 정보로 

사용되어 왔다. 이는 도서 이용자가 관계를 맺

는 친구 그룹의 도서이용 이력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특히 

사회적 목록 서비스 내에서 유사한 관심사에 

기반한 친구 그룹 데이터가 추천 시스템 연구에

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Pera, Condie, & Ng, 

2010; Shangguan et al., 2012; Tewari & 

Barman, 2016). 소셜 네트워크 상의 관계 데이

터와 더불어 이용자들의 도서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하는 데이터로 이용자들이 도서에 대해 생

성한 태그(tag)와 평점, 리뷰 데이터 또한 도서

추천 시스템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Ettaleb, Bellot, Latiri(2020)의 연구에서는 개

별 도서 ISBN 단위로 저자와 태그 데이터를 사

용하여 유사한 도서 그룹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도서추천에 활용하였으며, Ng(2016)는 어린이 

도서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목록 서비스로부

터 도서 속성 데이터(도서 ID와 도서 제목, 리

딩 레벨)와 이용자 평가 데이터(이용자 ID, 이

용자 평점)를 사용하여 협력 필터링 기법을 적

용한 추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한편, 지금까지 도서추천의 근거로 사용되는 

데이터 및 요소 분석은 도서에 대한 풍부한 데

이터 수집이 가능한 소셜 메타데이터 혹은 도

서 콘텐츠 일부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

져 왔다. 예를 들면, 이용자 태그에 대한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여 태그에서 드러나는 내용을 

세분화해서 도서추천에 적용하거나(McLean 

& Davis, 2016), 도서의 책소개, 목차에 포함

된 키워드를 대상으로 토픽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를 이용자 데이터와 결합하여 도서추천에 

적용하는 형태의 연구(정영진, 조윤호, 2017)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용자 리뷰를 대상으로 

분류 자질(예, 빈도, 유용성, 가격, 입수가능성, 

부적합성 등)을 선정하고, 오피니언 마이닝을 

통해 도서추천을 제안한 연구(Sohail, Siddiqui, 

& Ali, 2013)가 데이터를 추천에 적용하는 과

정에서 도서에 대한 내용분석이 이루어진 경우

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도서추천 시스템에 도서

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내용분석의 필요성에 주

목하고, 도서 본문 내 핵심 키워드와 시공간 배

경, 인물 정보 등을 추출하여 추천에 적용하는 방

식을 제안한 연구(안희정, 김기원, 김승훈, 2017)

와 개체명 인식(Named Entity Recognition) 

기법을 이용하여 인물, 조직, 장소 등 도서에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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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세부적인 속성 단위까지 분석을 확장해 추

천에 사용한 연구(Sariki & Kumar, 2018)도 

이루어지고 있다. 

2.2 도서이용의 맥락 요소

도서추천은 도서관 레퍼런스 서비스의 한 유

형인 독자자문(Readers’ Advisory) 서비스의 

핵심 활동으로 간주되며 전통적으로 도서관 사

서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특히 도서관 환경에

서 도서추천을 위해 사용하던 ‘어필(appeal)’ 

개념은 독자들이 도서와 독서 경험에 대해 지

니는 다양한 흥미 요소를 의미하며, 도서이용

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 개념으로 자리잡

아 왔다. 어필 요소를 파악하고 개념화하기 위

한 연구는 주로 독자자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

한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Smith & Wong, 

2016). <표 1>은 어필 요소를 중심으로 기존 연

구에서 도서이용의 맥락 요소로 파악된 개념들

이다. 지금까지 연구에서 도서이용 맥락은 별

도의 구분 없이 도서 자체가 지니는 특성과 주

로 결부되어 제시되어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Dali(2014)의 연구에서 제시된 독자 관점을 구

분하여 정리하였으며, 어필 요소와 더불어 독

자가 도서를 추천할 때 고려하는 요소 또한 도

서이용 맥락 요소로 간주하였다(<표 1> 참고).

<표 1>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어필 요소는 

도서 혹은 독서가 독자를 끌어당기는 요소로써, 

주제, 문체, 등장인물의 성격묘사 등과 같이 도

서와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에서 고려될 수 있

는 요소이다. 예를 들면, Saricks(2005)는 공

공도서관 환경에서 독자가 도서에 대해 고려하

는 어필 요소로 스토리의 전개 속도(Pacing), 

등장인물의 성격묘사(Characterization), 스토

리 라인(Story Line), 이야기의 설정과 어조

(Frame and Tone), 문체(Style)로 정의한 바 

있다. 비소설 도서와 관련하여 Wyatt(2007)는 

Saricks(2005)와 마찬가지로 글의 전개 속도

(Pacing), 등장인물의 성격묘사(Characterization), 

스토리 라인(Story Line), 어조/분위기(Tone) 

관련 어필 요소를 포함시키는 한편, Saricks(2005)

의 문체(Style)보다 폭넓은 개념인 문체, 작법 

등의 언어적 측면(Language) 어필 요소를 제

시한 바 있다. 또한, 내러티브 맥락(Narrative 

Context), 주제(Subject), 도서 유형(Type), 

도서의 기술 혹은 설명과 관계되는 세부사항

(Detail), 독자의 지식 혹은 경험 습득(Learning/ 

Experiencing), 작품의 설정(Setting)과 같이 

비소설에서 드러나는 특성을 포함한 어필 요소

를 정의하였다. 특히, 비소설 어필 요소의 경우, 

사실에 기반한 소재와 세부사항, 내러티브, 문

체, 주제 등이 주요한 특성으로 고려된 바 있다

(Alpert, 2006). 그 외, Naik(2012)는 Goodreads

와 같은 사회적 목록 서비스 환경에서 도서를 

추천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유사한 읽을거리

(Read-alikes), 즉, 특정 저자 혹은 유사한 문

체나 장르와 같이 동일한 어필 요소를 가진 읽

을거리, 유사한 주제 혹은 소재의 도서 등을 언

급하였다.

한편, Dali(2014)는 이용자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내용을 질적 분석을 통해 기존의 도서 

중심의 어필 요소 관련 연구들을 통합하고, 이

용자의 관점에서 독서 상황과 독서 역할이라는 

개념을 결부시켜 ‘독서 어필(reading appeal)’

이라는 새로운 개념 및 요소를 제안한 바 있다. 

Dali(2014)는 독서 어필 요소를 도서 관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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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필 요소 / 추천 요소 Saricks(2005) Alpert(2006) Wyatt(2007) Naik(2012) Dali(2014)

도서 관련

Pacing ○ ○

Characterization ○ ○

Story Line ○ ○

(Frame and) Tone ○ ○

(Writing) Style ○ ○ ○

Language ○

Type ○ ○

Subject ○ ○

Author ○

Publisher ○

Setting ○

Narrative Context ○ ○

Detail ○ ○

Learning/Experiencing ○ ○

Depth of research ○

Information Value/Practical 
Usefulness

○

Amount of Information about a Book ○

Physical Availability/Ease of Access ○

Language of Presentation ○

독자 중심

Curiosity ○

Personal Situation, Needs, and Mood ○

Advice of Friends/Specialists ○

Overall Popularity of a 
Title/Author/Series

○

Read-alikes ○

* Saricks(2005), Alpert(2006), Wyatt(2007), Dali(2014)의 연구는 어필 요소, Naik(2012)는 독자가 도서를 추천할 때 고려하는 
요소임(단, Saricks(2005)의 경우 Frame and Tone으로, Dali(2014)의 경우 writing style로 각각 요소명이 달리 표현됨)

<표 1>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도서이용 맥락 요소*

필(book-related appeal)과 독자 중심 어필

(reader-driven appeal)로 구분하여 제시하였

으며, 도서 관련 어필 요소로는 도서의 유형, 저

자, 문체, 정보적 가치 혹은 실용적인 유용성, 

사전에 얻을 수 있는 도서에 대한 정보량, 도서

에 대한 입수 가능성, 도서에 표현된 언어로 제

시하며 Saricks(2005)와 Wyatt(2007)의 어필 

요소와 유사한 양상을 드러냈으며, 독자 중심 

어필 요소로는 독자의 호기심, 독자의 상황 및 

요구, 친구 혹은 전문가의 조언, 도서 타이틀, 

저자, 시리즈에 대한 전반적인 인기도로 정의

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추천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이론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 시스템

과 이용자 연구가 별개로 진행되어왔던 부분에 

문제의식을 갖고 추천 시스템 설계에 고려되어

야 할 이용자 관점의 데이터 요소를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독자자문 서비스 

관련 연구에서 도서추천의 다양한 맥락을 설명

할 수 있는 개념으로 논의되어 온 어필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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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l factor)를 분석틀(Alpert, 2006; Dali, 

2014; Saricks, 2005; Wyatt, 2007)로 하여 도

서이용 맥락의 주된 요소로 고려하는 한편, 도

서탐색에 사용하는 정보원과 탐색방법 또한 도

서이용 맥락을 설명할 수 있는 요소로 간주한

다. 도서탐색 과정에서 이용자의 인식을 바탕

으로 도서추천 시스템에 이용자 관점에서 의미 

있게 고려하는 도서이용 맥락 요소를 파악하여 

세분화함으로써, 도서추천 시스템 설계 시 유

의미한 속성 데이터를 제안하는 데 도움이 되

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도서추천 시스템 개선을 위한 도

서이용 맥락 요소를 탐색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령과 직업, 도서탐색 분야의 경험을 지닌 실

험 참여자 총 15명을 대상으로 도서탐색 과정

에서 이루어지는 정보탐색 행태의 내용 및 다

양한 사고과정을 수집하였다. 이를 위해 시스

템 탐색 과정에서의 이용자 인식을 파악하는 

데 용이한 사고구술(think-aloud) 프로토콜을 

사용하였다(Charters, 2003). 실험 참여자 모

집은 서울, 경기 지역의 도서관 사서, 독서 동아

리, 서점직원 등의 추천으로 이루어졌으며, 실

험 참여자는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 도서탐색

을 하는 도서이용에 적극적인 도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독서 활동에 적극적인 

도서 이용자(avid readers)가 보다 풍부한 데

이터를 제공해주는 데 유리하며(Ooi & Liew, 

2011), 새로운 샘플을 검토해도 새로운 개념이 

나오지 않는 ‘이론적 포화’ 상태에 도달할 수 있

다고 보았기 때문이다(Flick, 2014). 

데이터 수집 기간은 약 한 달(2020.7.17.~ 

2020.8.28.)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실험 참여자

의 모집은 성별과 연령(10대~50대)을 비슷하

게 분포시키는 한편, 다양한 도서탐색 배경을 

가진 계층을 대상으로 풍부한 데이터를 수집하

기 위해 직업을 다양하게 구성하였다(<표 2> 참

고). 각 실험 참여자에게는 연구참여동의서를 

수령하였으며, 중․고등학생 미성년자의 경우 

사전에 부모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의 실험은 사전설문과 도서탐색 실

험, 사후 인터뷰 순으로 진행되었다. 사전설문

은 실험 참여자에 관한 인구통계학적인 정보

(<표 2> 참고)와 도서탐색 행태와 관련된 기본

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탐색 

상황에서 주로 이용하는 정보원(<그림 1> 참

고)과 도서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표 3> 

참고)에 대해 사전 조사하였다. 설문 항목 구성

은 최근 국내 독서실태를 조사한 내용(문화체육

관광부, 2019)과 어필 요소 연구(Alpert, 2006; 

Dali, 2014; Saricks, 2005; Wyatt, 2007)에 

기반하여 재구성하였다. 도서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질문은 순위형 다중응답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각 순위에 대한 중요

도 순으로 가중치(1순위-500%, 2순위-400%, 

3순위-300%, 4순위-200%, 5순위-100%)를 부

여하여 도서탐색 및 선택 시 상대적으로 중요

하게 여기는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였다(<표 3> 

참고).

다음으로, 도서탐색 실험은 문화체육관광부

(2019)의 국내 독서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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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코드
연령 성별 직업 도서탐색 분야 도서탐색 빈도

실험/인터뷰 

시간

S01 52 여 방송작가 청소년, 심리, 교육 일주일에 몇 번, 매일은 아님 58’13”

S02 49 남 회사원 인문학, 소설, 경제일반 한 달에 한두 번 66’31”

S03 44 여 회사원 인문, 전공서 한 달에 한두 번 84’29”

S04 41 남 사업 사회과학, 마케팅, 심리 일주일에 몇 번, 매일은 아님 69’59”

S05 23 남 대학원생
도시설계, 도시공학, 건축, 환경생태, 사

회문제 르포(저널리즘 방식으로 서술)
한 달에 한두 번 73’24”

S06 43 여 주부 한의학, 역사, 명리학, 논술 일주일에 몇 번, 매일은 아님 55’58”

S07 14 여 중학생 SF 장르 일주일에 몇 번, 매일은 아님 81’17”

S08 44 여 사무직 문학, 여행, 예술, 자기계발 일주일에 몇 번, 매일은 아님 77’14”

S09 26 여 자영업자 문학, 예술분야 한 달에 한두 번 58’40”

S10 38 여 회사원 자기계발 한 달에 한두 번 48’19”

S11 18 남 고등학생 만화, 희곡, 문학, 라이트노벨 한 달에 한두 번 61’06”

S12 30 여 서점직원 국내소설, 인문사회도서 일주일에 몇 번, 매일은 아님 57’20”

S13 39 남 시민활동가
철학 및 비전문분야(과학, 정신의학, 건

축, 식물 등
매일 64’13”

S14 49 남 대학강사
정치/사회-법학, 사회학, 정치외교, 어

린이
한 달에 한두 번 97’23”

S15 31 남 독서문화기획자 소설, 사회과학, 인문교양 일주일에 몇 번, 매일은 아님 71’37”

<표 2> 도서탐색 실험 및 인터뷰 참여자 구성 

<그림 1> 도서탐색 시 주로 이용하는 정보원* (n=15)

*도서탐색 시 주로 이용하는 정보원 항목은 문화체육관광부(2019, 60)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도서 정보원 설문 항목을 토대로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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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탐색 및 선택 시 고려 요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단순합계 

(응답수)

가중치** 부여 

합계 (점수)

주제 6 1 - 1 - 8 36

독자의 상황 4 1 - - 1 6 25

저자 2 - 3 1 1 7 22

플롯/줄거리 2 3 - - - 5 22

장르 - 1 2 1 - 4 12

독자 서평 - 1 2 1 - 4 12

독서 프로그램/독서 동호회 추천 1 - 2 - 1 4 12

문화예술인, 정치인, 유명인, 인플루언서 

언급/추천
1 - 2 - - 3 11

친구, 가족, 지인 추천 - 2 - 1 - 3 10

전문가 추천 1 1 - - 1 3 10

도서의 제목 - 1 1 - 1 3 8

시간적/공간적/사회적 배경 1 - - 1 1 3 8

목차의 내용 - - - 3 - 3 6

독자 반응 - - 1 - 3 4 6

전문가 서평 - 1 - 1 - 2 6

수상작 - - 2 - - 2 6

등장인물/캐릭터 - - 1 1 - 2 5

사실정보 - - 1 1 - 2 5

출판일/출판시기 1 - - - - 1 5

분위기 1 - - - - 1 5

출판사 - - - 1 1 2 3

문체/표현 - - 1 - - 1 3

출판장소 - - 1 - - 1 3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에서 언급/추천 - - 1 - - 1 3

대상독자/독서수준 관련 정보 - - - 1 - 1 2

도서의 표지 스타일/제본 등 외형 - - - - 2 2 2

베스트셀러 - - - 1 - 1 2

방송, 신문 등 매스미디어에서 언급/추천 - - - 1 - 1 2

 *도서탐색 및 선택 시 고려 요소의 항목은 문화체육관광부(2019, 59-60)의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도서를 

선택할 때 참조하는 정보와 어필 요소 관련 선행연구(Alpert, 2006; Dali, 2014; Saricks, 2005; Wyatt, 2007)에서 

드러난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함

**가중치 점수는 다중응답자료분석법에 따라 순위별로 1순위(5점), 2순위(4점), 3순위(3점), 4순위(2점), 5순위(1점)를 

부여함

<표 3> 도서탐색 및 선택 시 고려하는 요소

이용자의 도서 분야 선호도를 참조하여, 도서

탐색의 전형적인 6가지 상황(학업/업무, 개인 

관심사, 지인 추천, 문학도서, 교양서/인문학, 

실용/전문서)과 관련한 도서 이용자의 사고과

정을 파악할 수 있는 도서탐색 과제를 구성하

였다. 또한, 본 실험 전 박사과정 대학원생 1인

을 대상으로 한 파일럿 테스트 결과를 반영하

여 도서관 OPAC과 온라인 서점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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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브라우저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상

황을 포함하여 실험 참여자의 평소 도서이용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도서탐색 실험은 15명의 실험 참여자 개별 

단위로 이루어졌으며, 실험장소는 실험 참여자

의 업무 공간 또는 스터디룸으로 가능한 도서

탐색이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였다. 도서탐색 실험을 위해 모든 참여자

에게는 탐색 행동 기록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사전 설치한 랩톱 컴퓨터를 제공하였고, 실험

은 웹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인터넷 도서탐색 

과제를 수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실험 참

여자는 연구자의 안내에 따라 6가지 도서탐색 

상황(학업/업무, 개인 관심사, 지인 추천, 문

학도서, 교양서/인문학, 실용/전문서)별 10분 

내외의 도서탐색 과제를 수행하면서 사고구술

(think-aloud) 방식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

각을 말로 표현하도록 안내되었다. 실험 참여

자는 각 도서탐색 상황에서 평소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웹상의 다양한 정보원을 사용하여 도

서탐색을 수행하며, 그 가운데서 원하는 도서

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도서탐색 과제를 수행하

였다. 웹브라우저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탐

색 행동 및 사고구술 내용은 Camtasia Studio 

9.1.2 소프트웨어와 보이스 레코더를 사용하여 

영상과 음성이 기록되었다. 

한편, 실험과제 수행 후 사후 인터뷰에서는 

도서탐색 과제와 관련한 추가 질문과 도서이용 

상황에서 중시하는 요소의 구체적 이유, 도서

탐색 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에 관한 의

견을 수집하였다. 실험 참여자의 실험 및 인터

뷰 총 소요시간은 약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로 이루어졌다(<표 2> 참고).

3.2 데이터 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고구술(think-aloud) 프로

토콜과 사후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실험 참여

자의 탐색 영상과 음성 데이터를 대상으로 내

용분석을 수행하였다. 실험 참여자로부터 수집

된 데이터는 모두 전사(transciption)되었으며, 

인터뷰 음성뿐만 아니라 도서 탐색 영상(예, 

OOO 서점 검색창에서 키워드 검색하고 목록 

브라우징하는, OOO 포털 검색창에서 키워드 

검색하고 목록(블로그/뉴스 목록 등) 브라우

징하는, 블로그 제목에서 책 내용(혹은 리뷰) 

탐색하는, ‘이 책을 구매하신 분들이 함께 구매

하신 상품입니다.’ 목록 중 ‘OOO 도서제목’ 도

서 상세페이지 들어가는) 또한 모두 기록되었

다. 전사된 내용은 각 실험 참여자의 도서탐색 

행동 단위로 분리되어 정리되었으며, 내용분석

의 단위는 실험 참여자의 탐색 행동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단위(Wang & Soergel, 1998)를 

기준으로, 도서탐색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이루

어지는 단위로 하였다. 즉, 실험 참여자가 한 개 

또는 복수 개의 연관도서 관련 쿼리를 가지고 

한 권(또는 시리즈)의 도서를 찾아보고 도서 선

택 판단(긍정/부정/보류)을 하고 해당 쿼리의 

탐색을 종료하는 경우를 한 단위로 간주하였다. 

내용분석 과정에서 탐색 행동과 사고구술 내용

은 도서탐색 방법을 의미하는 M(Method), 도서

탐색 정보원을 의미하는 I(Information source), 

도서탐색 어필 요소를 의미하는 A(Appeal) 코

드로 구분하여 코딩하였으며, 어필 요소의 선행

연구(Alpert, 2006; Dali, 2014; Saricks, 2005; 

Wyatt, 2007)와 도서추천 시 고려하는 요소(Naik, 

2012)를 참고하여 코딩 체계(coding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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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발하였다. 

내용분석은 질적 내용분석 소프트웨어인 

ATLAS.ti 7.5.4를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오

픈코딩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차 분석 결과, 

상황별 과제 식별을 위해 부여한 6개 코드와 의

견 식별을 위해 부여한 21개 코드를 제외하고, 

3개의 상위범주, 21개의 하위범주, 385개의 개념

을 추출하였으며, 2차 분석은 1차 분석 결과에서 

A(Appeal) 범주를 도서를 기준으로 도서 내부

에 존재하는 IAF(Internal Appeal Factor)와 

도서 외부와 연관된 EAF(External Appeal 

Factor)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필 요

소 관련 선행연구(<표 1> 참고)에서 도서와 독

자를 구분하여 어필 요소를 개념화한 것(Dali, 

2014)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 도서이용에 영향

을 미치는 내외부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내부

는 도서 자체의 특성과 관계되는 요소로 규정

짓고, 외부는 도서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

한 사회적 개체로 구분하여 도서이용을 둘러싼 

개념을 확장하여 분석하였다. 도서 내부의 어

필 요소는 도서를 중심으로 비소설 자료의 어

필 요소까지 망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Wyatt 

(2007)의 어필 요소 프레임을 하위범주로 적용

하는 한편, 도서 외부의 어필 요소는 Dali(2014)

의 독자 중심 어필 요소를 기본으로 하되, 사회

적 목록 서비스 환경에서 독자 상호 간 도서추

천 시 고려하는 요소를 제시한 Naik(2012)의 

연구, 그 외, 도서 중심 어필 요소를 제시하고 

있지만 도서 외부로 간주할 수 있는 저자 관련 

요소(예, Style)를 포함하였던 Alpert(2006), 

Saricks(2005)의 연구를 종합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개념을 중심으로 범주화하였다. 한편, 

도서탐색에 사용하는 정보원, 도서이용에 사용

하는 탐색방법과 관련한 개념도 두드러지게 나

타나는 개념 중심으로 도서이용 맥락 요소의 

개념으로 식별하였다. 

내용분석 결과, 총 214개의 개념을 추출하

였으며, 전체 데이터의 10%에 해당하는 47개 

quotation을 계통 표집하여, 제2코더에 의한 분

석을 수행하여, 코더간 일치도가 80% 이상에 

도달할 때까지 3차 코딩을 수행하였다. 홀스티 

공식(Holsti, 1969, 137)을 사용한 코더간 일치

도는 93.4%였으며, 최종적으로 확립된 코딩 체

계를 전체 데이터에 적용하였다. 한편, 내용분

석 결과는 도서탐색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도서

와 관련된 어떤 속성에 초점을 두고 도서를 선

택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도서이용 어필 요

소와 정보원, 탐색방법을 중심으로 요소간 관

계를 체계화하고, 도서탐색 상황에서 각 요소

의 상대적 중요도를 알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

을 수행하였다. 

 

4.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도서추천 시스템 개선을 위한 

도서이용 맥락 요소를 탐색하기 위해, 서울, 경

기 지역의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속성 및 도서탐

색 배경을 지닌 도서 이용자 15명을 대상으로 6

가지 상황별(학업/업무, 개인 관심사, 지인 추천, 

문학도서, 교양서/인문학, 실용/전문서) 도서탐

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보탐색 행태의 내용 

및 다양한 사고과정을 사고구술(think-aloud) 

프로토콜을 통해 수집하고 내용분석과 기술통

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내용분석을 통

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개념은 188개로, 도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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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어필 요소(Internal 

Appeal Factor, IAF) 범주에서는 총 11개 하

위범주(Learning/Experiencing, Subject, Story 

Line, Narrative Context, Type, Detail, Pacing, 

Language, Characterization, Setting, Tone)와 

69개 어필 개념을, 도서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외

부 어필 요소(External Appeal Factor, EAF) 

범주에서는 총 5개 하위범주(Social Response, 

Recommender, Author, Publication, Reader)

와 53개 어필 개념을, 도서탐색에 사용하는 정

보원(information source, I) 범주에서는 8개 

정보원 관련 하위범주와 44개 개념을, 도서이

용에 사용하는 탐색방법(Method, M) 범주에

서는 탐색방법과 관련한 5개 하위범주와 22개 

개념을 식별하였다.

4.1 도서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어필 

요소

본 연구에서 도서 자체에 존재하는 어필 요

소(Internal Appeal Factor)는 도서 콘텐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소로서, Wyatt(2007)의 

비소설 자료의 어필 요소와 대응되는 11개 범

주 및 69개 어필 개념을 식별하였다(<표 4> 참

고).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도서 내부에 존재

하는 가장 두드러진 어필 요소는 주로 지식과 

경험을 얻거나, 특정한 주제 혹은 소재에 대한 

관심과 관련하여 절반 가까운 비중(45.9%)을 

드러냈다. 도서로부터 지식 혹은 경험을 구하

는 것에서 흥미를 일으키는 ‘지식/경험 습득

(Learning/Experiencing)’ 관련 어필 요소는 

이용자가 도서로부터 지식 전달에 초점을 맞추

고 도서를 선택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

부 개념으로 ‘기존에 몰랐던 지식정보’, ‘실무에 

도움이 되는’, ‘기술 습득에 도움이 되는’,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학업에 필요한’ 개념이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 ‘과정/방법에 대

한 정보’, ‘개념에 대한 설명’, ‘삶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등의 개념들과 같이 도서이용으

로부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습득하는 

동기와 연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실용

서와 전문서를 탐색하는 상황에서 지식 혹은 

경험을 구하는 어필 요소가 두드러지게 드러나

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제/소재(Subject)’ 요

소는 소설보다 비소설의 경우 주제 및 소재가 

책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도

서의 제목과도 높은 연관성을 드러낸다고 해석

된 바 있다(Wyatt, 2007). 본 연구의 결과에서

도, ‘일상생활과 관련한 소재’, ‘최신 이슈/동향’, 

‘참신한 소재’, ‘사회 이슈’, ‘전문지식/기술’ 등

과 관련한 내용이 주제 혹은 소재 관련하여 상

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는 개념으로 드러났다.

도서 이용자들의 문학도서 탐색과 관련하

여서는 ‘스토리 라인(Story Line)’과 ‘캐릭터

(Characterization)’ 요소가 상대적으로 두드러

지게 나타났다. 스토리 라인과 관련해서는 ‘공

감가는 이야기’, ‘궁금증을 유발하는’, ‘감성을 

자극하는’, ‘통찰력을 드러내는’ 등의 개념이 나

타났으며, 도서 이용자가 캐릭터의 어떤 부분

에 반응하는가와 관련해서는 스토리 라인과 마

찬가지로 공감 요소(예, 공감가는 캐릭터)와 

더불어 ‘개성 강한’, ‘흥미로운’, ‘성장하는’ 개념

이 주로 나타났다. 도서 내용에서 실화나 허구

의 사건들을 묘사하고 표현하는 구조적 형식인 

‘내러티브 맥락(Narrative Context)’ 요소는 제

목이나 소제목을 통해 도서 이용자를 끌어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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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업무 개인 관심사 지인 추천 문학도서 교양서/인문학 실용/전문서 합계(비율)

Learning/Experiencing 31 (38.3%) 19 (23.8%) 9 (20.0%) 3 (4.3%) 11 (18.0%) 27 (52.9%) 100 (25.8%)

기존에 몰랐던 지식정보 3 (3.7%) 4 (5.0%) 2 (4.4%) - 3 (4.9%) 7 (13.7%) 19 (4.9%)

실무에 도움이 되는 10 (12.3%) 2 (2.5%) - - - 2 (3.9%) 14 (3.6%)

기술 습득에 도움이 되는 - 3 (3.8%) 2 (4.4%) 1 (1.4%) - 5 (9.8%) 11 (2.8%)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5 (6.2%) 2 (2.5%) - - 1 (1.6%) 3 (5.9%) 11 (2.8%)

학업에 필요한 4 (4.9%) 1 (1.2%) 1 (2.2%) 1 (1.4%) - 3 (5.9%) 10 (2.6%)

과정/방법에 대한 정보 3 (3.7%) 2 (2.5%) - - - 3 (5.9%) 8 (2.1%)

개념에 대한 설명 1 (1.2%) 1 (1.2%) - - 3 (4.9%) - 5 (1.3%)

삶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 2 (2.5%) 1 (2.2%) 1 (1.4%) - 1 (2.0%) 5 (1.3%)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는 1 (1.2%) - 2 (4.4%) - 1 (1.6%) - 4 (1.0%)

호기심을 해결하는 1 (1.2%) - - - 2 (3.3%) - 3 (0.8%)

기초를 다져주는 - 1 (1.2%) - - - 1 (2.0%) 2 (0.5%)

당장 활용 가능한 정보 - - - - - 2 (3.9%) 2 (0.5%)

미래 예측 1 (1.2%) - 1 (2.2%) - - - 2 (0.5%)

경험에서 나오는 정보 - 1 (1.2%) - - - - 1 (0.3%)

교양을 쌓을 수 있는 - - - - 1 (1.6%) - 1 (0.3%)

대안 제시 1 (1.2%) - - - - - 1 (0.3%)

안내/지침 제공 1 (1.2%) - - - - - 1 (0.3%)

사회에 널리 적용되는 지식 - - - - - - 0 (0.0%)

Subject 17 (21.0%) 16 (20.0%) 11 (24.4%) 11 (15.7%) 13 (21.3%) 10 (19.6%) 78 (20.1%)

일상생활 관련 소재 1 (1.2%) 3 (3.8%) 7 (15.6%) - 2 (3.3%) 4 (7.8%) 17 (4.4%)

최신 이슈/동향 8 (9.9%) 3 (3.8%) - 3 (4.3%) 3 (4.9%) - 17 (4.4%)

참신한 소재 1 (1.2%) 1 (1.2%) 3 (6.7%) 5 (7.1%) 1 (1.6%) 1 (2.0%) 12 (3.1%)

사회 이슈 3 (3.7%) 2 (2.5%) - 2 (2.9%) 2 (3.3%) 1 (2.0%) 10 (2.6%)

전문지식/기술 4 (4.9%) - - - 1 (1.6%) 2 (3.9%) 7 (1.8%)

개인의 인생/에피소드 - 4 (5.0%) - 1 (1.4%) 1 (1.6%) - 6 (1.5%)

건강한 삶 - 3 (3.8%) 1 (2.2%) - 1 (1.6%) - 5 (1.3%)

시의성 있는 소재 - - - - 2 (3.3%) 2 (3.9%) 4 (1.0%)

Story Line 3 (3.7%) 14 (17.5%) 9 (20.0%) 25 (35.7%) 10 (16.4%) 2 (3.9%) 63 (16.2%)

공감가는 이야기 - 3 (3.8%) 2 (4.4%) 6 (8.6%) 2 (3.3%) - 13 (3.4%)

궁금증을 유발하는 - 4 (5.0%) 3 (6.7%) 2 (2.9%) 1 (1.6%) - 10 (2.6%)

감성을 자극하는 - 2 (2.5%) 1 (2.2%) 4 (5.7%) - 1 (2.0%) 8 (2.1%)

통찰력을 드러내는 2 (2.5%) 1 (1.2%) - 3 (4.3%) 1 (1.6%) 1 (2.0%) 8 (2.1%)

마음의 위로/정서적 지지 - 1 (1.2%) 2 (4.4%) 2 (2.9%) - - 5 (1.3%)

삶의 태도/기준 제시 - - 1 (2.2%) 2 (2.9%) 1 (1.6%) - 4 (1.0%)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 - - 2 (2.9%) 1 (1.6%) - 3 (0.8%)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 1 (1.2%) - - 1 (1.6%) - 2 (0.5%)

생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 - - - 2 (3.3%) - 2 (0.5%)

읽는 재미를 느끼게 하는 - 1 (1.2%) - 1 (1.4%) - - 2 (0.5%)

감명을 주는 1 (1.2%) - - - - - 1 (0.3%)

내면의 성찰 - - - 1 (1.4%) - - 1 (0.3%)

동기부여 - - - 1 (1.4%) - - 1 (0.3%)

인류애가 느껴지는 - 1 (1.2%) - - - - 1 (0.3%)

지적 만족감을 주는 - - - - 1 (1.6%) - 1 (0.3%)

타임킬링 - - - 1 (1.4%) - - 1 (0.3%)

<표 4> 도서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어필 요소(Internal Appeal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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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필 요소로 간주되는데(Wyatt, 2007), 이

와 관련해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어필 개념은 

‘독특한 시각’이 드러나거나, ‘정보가 체계적으

로 구성’되거나, ‘주제의식이 명확’하게 드러나

는 등의 개념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도서의 형식, 장르 등의 성격을 드러내는 ‘도서 

유형(Type)’ 요소와 관련해서는 ‘도서 장르’, 

‘원서’, ‘시리즈’, ‘전자책 포맷’이 어필 개념으로 

도출되었으며, 도서의 내용을 풍부하게 해주는 

부가적인 장치와도 연관되는 요소인 ‘도서의 세

부사항(Detail)’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시각자

료’, ‘적절한 예시’, ‘설명방식’ 개념이 드러났다. 

또한, ‘도서를 읽을 때 인지되는 속도(Pacing)’ 

학업/업무 개인 관심사 지인 추천 문학도서 교양서/인문학 실용/전문서 합계(비율)

Narrative Context 18 (22.2%) 10 (12.5%) 1 (2.2%) 5 (7.1%) 8 (13.1%) 6 (11.8%) 48 (12.4%)

독특한 시각이 드러나는 6 (7.4%) 2 (2.5%) - 2 (2.9%) 2 (3.3%) - 12 (3.1%)

정보의 체계성(구성) 4 (4.9%) 3 (3.8%) - - 1 (1.6%) 4 (7.8%) 12 (3.1%)

주제의식이 명확한 3 (3.7%) 3 (3.8%) - 1 (1.4%) 4 (6.6%) - 11 (2.8%)

흥미있는 해석 2 (2.5%) - - 1 (1.4%) - 1 (2.0%) 4 (1.0%)

논리/사고의 전개 1 (1.2%) 1 (1.2%) - - 1 (1.6%) - 3 (0.8%)

사례/자료분석에 근거한 2 (2.5%) - - - - 1 (2.0%) 3 (0.8%)

흥미있는 스토리 전개 - 1 (1.2%) 1 (2.2%) 1 (1.4%) - - 3 (0.8%)

Type 8 (9.9%) 5 (6.2%) 2 (4.4%) 10 (14.3%) 5 (8.2%) 3 (5.9%) 33 (8.5%)

장르 1 (1.2%) 2 (2.5%) 1 (2.2%) 6 (8.6%) 5 (8.2%) 1 (2.0%) 16 (4.1%)

원서 4 (4.9%) 1 (1.2%) - 3 (4.3%) - 1 (2.0%) 9 (2.3%)

시리즈 1 (1.2%) 1 (1.2%) 1 (2.2%) 1 (1.4%) - 1 (2.0%) 5 (1.3%)

전자책 포맷 2 (2.5%) 1 (1.2%) - - - - 3 (0.8%)

Detail 1 (1.2%) 6 (7.5%) 7 (15.6%) - 5 (8.2%) 2 (3.9%) 21 (5.4%)

적절한 시각자료 1 (1.2%) 4 (5.0%) 4 (8.9%) - 3 (4.9%) 1 (2.0%) 13 (3.4%)

적절한 예시 - 1 (1.2%) 2 (4.4%) - 1 (1.6%) 1 (2.0%) 5 (1.3%)

설명 방식 - 1 (1.2%) 1 (2.2%) - 1 (1.6%) - 3 (0.8%)

Pacing 3 (3.7%) 1 (1.2%) 4 (8.9%) 8 (11.4%) 3 (4.9%) - 19 (4.9%)

가독성 3 (3.7%) - 3 (6.7%) 4 (5.7%) - - 10 (2.6%)

가볍게 읽을 수 있는 - 1 (1.2%) 1 (2.2%) 4 (5.7%) 3 (4.9%) - 9 (2.3%)

Language - 4 (5.0%) 2 (4.4%) 3 (4.3%) 3 (4.9%) 1 (2.0%) 13 (3.4%)

쉽고 재미있는 기술/서술 - 4 (5.0%) 2 (4.4%) 2 (2.9%) 1 (1.6%) 1 (2.0%) 10 (2.6%)

간명한 표현 - - - - 2 (3.3%) - 2 (0.5%)

잘 쓰여진 - - - 1 (1.4%) - - 1 (0.3%)

전달력 - - - - - - 0 (0.0%)

Characterization - 3 (3.8%) - 5 (7.1%) - - 8 (2.1%)

공감가는 - 1 (1.2%) - 2 (2.9%) - - 3 (0.8%)

개성 강한 - - - 2 (2.9%) - - 2 (0.5%)

흥미로운 - 2 (2.5%) - - - - 2 (0.5%)

성장하는 - - - 1 (1.4%) - - 1 (0.3%)

Setting - 1 (1.2%) - - 3 (4.9%) - 4 (1.0%)

역사적 사건/배경 - 1 (1.2%) - - 3 (4.9%) - 4 (1.0%)

독특한 배경 - - - - - - 0 (0.0%)

Tone-독특한 분위기 - 1 (1.2%) - - - - 1 (0.3%)

합계 (비율) 81 (100%) 80 (100%) 45 (100%) 70 (100%) 61 (100%) 51 (100%) 38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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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와 관련해서는 ‘가독성’과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개념이 드러났으며, 글쓰기 및 문체의 품

질과 관련된 ‘언어(Language)’ 요소와 관련해

서는 ‘쉽고 재미있는 기술’, ‘간명한 표현’, ‘전달

력’ 등의 개념이 나타났다. 그 외, ‘작품의 설정

(Setting)’ 요소는 ‘역사적 사건/배경’, ‘독특한 

배경’ 개념이 ‘어조/분위기(Tone)’ 요소로는 ‘독

특한 분위기’ 개념이 적은 비중으로 드러났다.

4.2 도서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어필 

요소

도서 외부에 존재하며 도서이용에 영향을 미

치는 외부 어필 요소(External Appeal Factor)

는 도서 콘텐츠와 상호작용하며 외부에서 영

향을 미치는 요소로, 본 연구에서는 도서 콘텐

츠와 상호작용하는 5가지 유형의 사회적 개체

로, ‘사회적 반응(Social Response)’, ‘도서 추

천자(Recommender)’, ‘저자(Author)’, ‘출판

(Publication)’, ‘독자(Reader)’의 하위범주 및 

관련 개념 53개를 식별하였다(<표 5> 참고). 이 

가운데, ‘저자(Author)’ 요소는 도서 자체의 성격

을 지니는 내부 어필 요소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본 연구의 도서탐색 실험에서 도서 이용자들은 아

래 예시(Participant_S02, Participant_S01)와 

같이 저자를 도서의 일부로 인식하기보다, 저

자 자체를 중심으로 도서를 선택하는 경향이 

드러났기 때문에 도서 외부의 어필 요소로 간

주하였다. 

“이렇게 작가를 (선택)하면, 이걸 읽었던 독자들

이 또 어떤 책을 읽었는지 나오고… (Goodreads 

‘Readers also enjoyed’ 메뉴에서 추천하는 도

서 브라우징하는) 약간 비슷한 그런 류의… 그리

고 이 책하고 좀 같은 분위기… 이런 류에 어떤 

것들이 있나 해서 이런 책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Participant_S02).” 

“작가가 이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저서를 쭉 

보고… 이력을 보면… 이 사람이 아, 이 분야에

서… 어느 정도의 책을 쓰고… 이제 전문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이 쓴 책을 다 봐요. 

(‘저자의 대표작’ 메뉴의 도서 ‘나는 열등한 나를 

사랑한다’ 도서 상세정보 보는) 이 사람이 여기 

얼만큼… 몰두해 있었는지… 이 사람의 주제니

까… 이것을 어쩌다가 한 번 쓴 책이 아니고… 

이게 이 사람의, 이 작가의, 저자의 주제라고 생각

이 되니까…(Participant_S01)”

앞서 도서 자체에 존재하는 도서 내부의 어

필 요소가 11개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지식/경험 습득(Learning/Experiencing)’과 

‘주제/소재(Subject)’ 요소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면, 도서 외부의 어필 요소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8.2%)의 ‘독자(Reader)’ 요소를 제

외한 ‘사회적 반응(Social Response)’, ‘도서 추

천자(Recommender)’, ‘저자(Author)’, ‘출판

(Publication)’ 요소가 각각 20% 내외 비중을 

차지하며 비교적 고른 분포로 도서이용에 영향

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사회적 반응(Social Response)’ 요소와 관

련해서는 ‘독자 추천’과 ‘독자 리뷰/평점’이 가

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개념이었으며, ‘판매량’, 

‘베스트셀러’, ‘평점 참여자수’의 하위요소를 포

함하는 ‘인기도’가 그 뒤를 이었다. ‘도서 추천

자(Recommender)’ 요소의 경우, ‘추천인/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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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업무 개인 관심사 지인 추천 문학도서 교양서/인문학 실용/전문서 합계(비율)

Social Response 39 (32.0%) 33 (19.2%) 21 (33.3%) 29 (31.2%) 19 (21.8%) 11 (19.0%) 152 (25.5%)

독자 추천 14 (11.5%) 15 (8.7%) 9 (14.3%) 7 (7.5%) 4 (4.6%) 3 (5.2%) 52 (8.7%)

독자 리뷰/평점 14 (11.5%) 13 (7.6%) 5 (7.9%) 8 (8.6%) 4 (4.6%) 5 (8.6%) 49 (8.2%)

인기도 10 (8.2%) 4 (2.3%) 5 (7.9%) 5 (5.4%) 3 (3.4%) 1 (1.7%) 28 (4.7%)

 - 판매량 8 (6.6%) 1 (0.6%) 3 (4.8%) - 2 (2.3%) 1 (1.7%) 15 (2.5%)

 - 베스트셀러 1 (0.8%) - 1 (1.6%) 5 (5.4%) 1 (1.1%) - 8 (1.3%)

 - 평점 참여자수 1 (0.8%) 3 (1.7%) 1 (1.6%) - - - 5 (0.8%)

주변에서 회자되는 - 1 (0.6%) 2 (3.2%) 2 (2.2%) 6 (6.9%) 2 (3.4%) 13 (2.2%)

고전/스테디셀러 1 (0.8%) - - 4 (4.3%) 2 (2.3%) - 7 (1.2%)

수상작 - - - 3 (3.2%) - - 3 (0.5%)

양서(良書) - - - - - - 0 (0.0%)

Recommender 24 (19.7%) 59 (34.3%) 8 (12.7%) 21 (22.6%) 23 (26.4%) 12 (20.7%) 147 (24.7%)

추천인/추천기관 13 (10.7%) 32 (18.6%) 5 (7.9%) 14 (15.1%) 16 (18.4%) 5 (8.6%) 85 (14.3%)

 - 지인 4 (3.3%) 11 (6.4%) 1 (1.6%) 4 (4.3%) 4 (4.6%) 2 (3.4%) 26 (4.4%)

 - 전문가 4 (3.3%) 10 (5.8%) 1 (1.6%) 3 (3.2%) 5 (5.7%) 2 (3.4%) 25 (4.2%)

 - 언론매체/전문기관 2 (1.6%) 3 (1.7%) 2 (3.2%) 5 (5.4%) 3 (3.4%) - 15 (2.5%)

 - 도서 전문 인플루언서 3 (2.5%) 4 (2.3%) 1 (1.6%) 2 (2.2%) 3 (3.4%) 1 (1.7%) 14 (2.4%)

 - 다독자 - 3 (1.7%) - - 1 (1.1%) - 4 (0.7%)

 - 대중연예인 - 1 (0.6%) - - - - 1 (0.2%)

콘텐츠 11 (9.0%) 27 (15.7%) 3 (4.8%) 7 (7.5%) 7 (8.0%) 7 (12.1%) 62 (10.4%)

 - 문화 콘텐츠 3 (2.5%) 18 (10.5%) 2 (3.2%) 3 (3.2%) 4 (4.6%) 4 (6.9%) 34 (5.7%)

 - read-alikes 8 (6.6%) 5 (2.9%) 1 (1.6%) 1 (1.1%) 1 (1.1%) 3 (5.2%) 19 (3.2%)

 - 영화/연극/만화/드라마의 
원작/각색

- 2 (1.2%) - 3 (3.2%) 1 (1.1%) - 6 (1.0%)

 - 도서 내에 언급된 추천도서 - 2 (1.2%) - - 1 (1.1%) - 3 (0.5%)

Author 30 (24.6%) 35 (20.3%) 7 (11.1%) 27 (29.0%) 25 (28.7%) 12 (20.7%) 136 (22.9%)

이력 14 (11.5%) 4 (2.3%) 3 (4.8%) 6 (6.5%) 5 (5.7%) 6 (10.3%) 38 (6.4%)

 - 주제분야 저술 8 (6.6%) 1 (0.6%) 1 (1.6%) 1 (1.1%) 2 (2.3%) 3 (5.2%) 16 (2.7%)

 - 주제분야 활동 5 (4.1%) 3 (1.7%) 2 (3.2%) - 3 (3.4%) 3 (5.2%) 16 (2.7%)

 - 수상 - - - 4 (4.3%) - - 4 (0.7%)

 - 국적 - - - 1 (1.1%) - - 1 (0.2%)

 - 학력 1 (0.8%) - - - - - 1 (0.2%)

인지도 6 (4.9%) 4 (2.3%) - 9 (9.7%) 6 (6.9%) 1 (1.7%) 26 (4.4%)

 - 명성 2 (1.6%) 2 (1.2%) - 4 (4.3%) 4 (4.6%) 1 (1.7%) 13 (2.2%)

 - 이미 아는 3 (2.5%) 2 (1.2%) - 3 (3.2%) - - 8 (1.3%)

 - 권위 1 (0.8%) - - 2 (2.2%) 2 (2.3%) - 5 (0.8%)

콘텐츠 선호도 3 (2.5%) 9 (5.2%) - 5 (5.4%) 6 (6.9%) 3 (5.2%) 26 (4.4%)

 - 전작에 대한 호감 3 (2.5%) 7 (4.1%) - 5 (5.4%) 4 (4.6%) 1 (1.7%) 20 (3.4%)

 - 다른 콘텐츠에 대한 호감 - 2 (1.2%) - - 2 (2.3%) 2 (3.4%) 6 (1.0%)

스타일 2 (1.6%) 10 (5.8%) 2 (3.2%) 6 (6.5%) 3 (3.4%) - 23 (3.9%)

 - 문체/어조 - 6 (3.5%) 1 (1.6%) 4 (4.3%) 2 (2.3%) - 13 (2.2%)

 - 가치체계/세계관 1 (0.8%) 4 (2.3%) 1 (1.6%) 2 (2.2%) 1 (1.1%) - 9 (1.5%)

 - 대표작 1 (0.8%) - - - - - 1 (0.2%)

전문성 5 (4.1%) 1 (0.6%) - 1 (1.1%) 5 (5.7%) 2 (3.4%) 14 (2.4%)

 - 일반 4 (3.3%) - - - 5 (5.7%) 2 (3.4%) 11 (1.8%)

 - 번역 1 (0.8%) 1 (0.6%) - 1 (1.1%) - - 3 (0.5%)

개인적 매력 - 7 (4.1%) 2 (3.2%) - - - 9 (1.5%)

 - 개인사 - 5 (2.9%) 2 (3.2%) - - - 7 (1.2%)

 - 지지/지원하는 마음 - 2 (1.2%) - - - - 2 (0.3%)

<표 5> 도서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어필 요소(External Appeal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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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기관’과 ‘콘텐츠’ 요소로 구분되어 어필 개념

들이 드러났다. 흥미로운 것은 ‘전문가’ 못지않

게 ‘지인’ 추천의 비중이 크게 드러나고 있어, 

기존 도서추천 시스템 연구에서 독자가 신뢰하

는 친구 기반 추천 요소를 사용한 사례(Pera, 

Condie, & Ng, 2010; Tewari & Barman, 2016, 

Walter, Battiston, & Schweitzer, 2008)에 대

해 의미 있는 근거가 되는 결과로써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책을 많이 읽는 ‘다독자’와 같이 기

존 추천 시스템 요소로써 고려되지 않았던 세

부적인 개념들도 식별되었다. 한편, ‘콘텐츠’ 요

소 관련해서는 도서 관련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영화, 독서모임, 유튜브 강의, 인문학 수업/강

의, 전시회 등의 ‘문화 콘텐츠’ 개념이 드러났으

며, Naik(2012)의 연구에서 사회적 목록 서비

스 환경에서 도서를 추천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언급되었던 ‘유사한 읽을거리(read-alikes)’도 

어필 개념으로 식별되었다. 한편, ‘영화/연극/만

화/드라마의 원작’, ‘도서 내에 언급된 추천도서’

도 도서에 대한 어필 개념으로 드러났다. 

‘저자(Author)’ 요소는 저자의 ‘이력’, ‘인지

도’, ‘콘텐츠 선호도’, ‘스타일’, ‘전문성’, ‘개인적 

매력’으로 도서 외부의 어필 요소 중 가장 다양

하게 드러났다. 특히, 도서 이용자는 ‘주제분야 

저술’과 ‘주제분야 활동’과 관련한 저자의 이력 

요소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자에 대한 ‘콘텐츠 선호도’ 

요소와 관련하여, ‘저자의 전작에 대한 호감’ 

뿐만 아니라, 해당 저자의 유튜브 콘텐츠 등과 

같은 ‘다른 콘텐츠에 대한 호감’도 어필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출판

(Publication)’ 요소의 경우, ‘디자인’ 요소가 가

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가운데, 특히 ‘도서 표

지’ 요소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독자의 

학업/업무 개인 관심사 지인 추천 문학도서 교양서/인문학 실용/전문서 합계(비율)

Publication 21 (17.2%) 34 (19.8%) 8 (12.7%) 13 (14.0%) 16 (18.4%) 19 (32.8%) 111 (18.7%)

디자인 5 (4.1%) 18 (10.5%) 4 (6.3%) 6 (6.5%) 9 (10.3%) 5 (8.6%) 47 (7.9%)

 - 도서 표지 2 (1.6%) 7 (4.1%) 2 (3.2%) 4 (4.3%) 2 (2.3%) 2 (3.4%) 19 (3.2%)

 - 디자인 일반 2 (1.6%) 8 (4.7%) - 2 (2.2%) 4 (4.6%) 2 (3.4%) 18 (3.0%)

 - 레이아웃 - 3 (1.7%) 2 (3.2%) - 2 (2.3%) 1 (1.7%) 8 (1.3%)

 - 글꼴(폰트) 1 (0.8%) - - - 1 (1.1%) - 2 (0.3%)

신간 3 (2.5%) 5 (2.9%) 3 (4.8%) 5 (5.4%) 2 (2.3%) - 18 (3.0%)

출판시기 7 (5.7%) 2 (1.2%) 1 (1.6%) 1 (1.1%) - 7 (12.1%) 18 (3.0%)

출판사 4 (3.3%) 2 (1.2%) - - 1 (1.1%) 4 (6.9%) 11 (1.8%)

 - 관련 주제 발행 3 (2.5%) 2 (1.2%) - - 1 (1.1%) 2 (3.4%) 8 (1.3%)

 - 권위 1 (0.8%) - - - - 2 (3.4%) 3 (0.5%)

가격 2 (1.6%) 4 (2.3%) - - 1 (1.1%) 2 (3.4%) 9 (1.5%)

도서 분량 - 3 (1.7%) - - 3 (3.4%) 1 (1.7%) 7 (1.2%)

광고 문구 - - - 1 (1.1%) - - 1 (0.2%)

Reader 8 (6.6%) 11 (6.4%) 19 (30.2%) 3 (3.2%) 4 (4.6%) 4 (6.9%) 49 (8.2%)

상황 - 2 (1.2%) 8 (12.7%) 2 (2.2%) 1 (1.1%) 1 (1.7%) 14 (2.4%)

이용대상/독자수준 1 (0.8%) 3 (1.7%) 5 (7.9%) - 1 (1.1%) 1 (1.7%) 11 (1.8%)

관심사 4 (3.3%) 4 (2.3%) - 1 (1.1%) 1 (1.1%) - 10 (1.7%)

독서이력 1 (0.8%) - 3 (4.8%) - 1 (1.1%) - 5 (0.8%)

취향 1 (0.8%) 1 (0.6%) 3 (4.8%) - - - 5 (0.8%)

배경지식 정도 1 (0.8%) 1 (0.6%) - - - 2 (3.4%) 4 (0.7%)

합계(비율) 122 (100%) 172 (100%) 63 (100%) 93 (100%) 87 (100%) 58 (100%) 59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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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이용대상/독자수준’, ‘관심사’ 등의 요소

를 포함하는 ‘독자(Reader)’ 요소는 상대적으

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로 개인 관심사

와 지인 추천을 위한 도서탐색 상황과 관련하여 

어필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Dali(2014)가 도서와 

독자를 구분하여 어필 요소를 개념화한 것과 

다르게, 도서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와 외

부로 구분하여 내부는 도서 자체의 특성과 관

계되는 요소로 규정짓고, 외부의 경우, 도서이

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개체로 구

분하여 도서이용을 둘러싼 개념을 확장하였다. 

특히, 도서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어필 요

소에서 Dali(2014)가 제시한 독자 중심 어필 

요소(예, 독자의 호기심, 독자의 상황 및 요구, 

친구 혹은 전문가의 조언, 도서 타이틀, 저자, 

시리즈에 대한 전반적인 인기도)를 세분화하여 

각각 다른 사회적 개체의 하위 개념으로 구분

하였다. 예를 들면, Dali(2014)의 ‘독자의 호기

심’, ‘독자의 상황 및 요구’, ‘친구 혹은 전문가의 

조언’, ‘도서 타이틀, 저자, 시리즈에 대한 전반

적인 인기도’ 요소는 본 연구에서 각각 ‘독자

(Reader)’ 하위범주의 ‘관심사’와 ‘상황’, ‘도서 

추천자(Recommender)’ 하위범주의 ‘지인’, ‘전

문가’, ‘사회적 반응(Social Response)’ 하위범

주의 ‘인기도’, ‘저자(Author)’ 하위범주의 ‘인

지도’ 개념으로 세분화시켜 보다 다양한 관점

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어필 요소를 개념

화하였다. 

4.3 도서탐색에 사용하는 정보원

한편, 본 연구는 도서 내부와 외부에 존재하

는 어필 요소와 더불어 도서탐색에 사용하는 정

보원과 탐색방법을 도서이용 맥락 요소로 파악

하였다. <표 6>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도서탐

　 학업/업무 개인 관심사 지인 추천 문학도서 교양서/인문학 실용/전문서 합계(비율)

온라인 서점 74 (57.4%) 69 (47.6%) 30 (58.8%) 51 (68.0%) 50 (58.1%) 30 (49.2%) 304 (55.6%)

도서정보 52 (40.3%) 55 (37.9%) 24 (47.1%) 37 (49.3%) 42 (48.8%) 23 (37.7%) 233 (42.6%)

 - 일반정보 13 (10.1%) 16 (11.0%) 12 (23.5%) 20 (26.7%) 15 (17.4%) 5 (8.2%) 81 (14.8%)

 - 목차 19 (14.7%) 13 (9.0%) 4 (7.8%) 3 (4.0%) 10 (11.6%) 11 (18.0%) 60 (11.0%)

 - 책 본문 일부(미리보기 등) 10 (7.8%) 8 (5.5%) 7 (13.7%) 7 (9.3%) 9 (10.5%) 3 (4.9%) 44 (8.0%)

 - 책소개 6 (4.7%) 13 (9.0%) - 4 (5.3%) 6 (7.0%) 3 (4.9%) 32 (5.9%)

 - 광고(카드뉴스, 북 트레일
러 등)

1 (0.8%) 5 (3.4%) 1 (2.0%) 2 (2.7%) 1 (1.2%) 1 (1.6%) 11 (2%)

 - 출판사 리뷰 2 (1.6%) - - 1 (1.3%) - - 3 (0.5%)

 - 언론사 리뷰 1 (0.8%) - - - 1 (1.2%) - 2 (0.4%)

추천정보 10 (7.8%) 8 (5.5%) 4 (7.8%) 9 (12%) 2 (2.3%) - 33 (6.0%)

 - 도서를 구매하거나 검색한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책

9 (7.0%) 6 (4.1%) - 2 (2.7%) 1 (1.2%) - 18 (3.3%)

 - 서점 추천 - 2 (1.4%) 4 (7.8%) 7 (9.3%) 1 (1.2%) - 14 (2.6%)

 - 저자의 다른 책 1 (0.8%) - - - - - 1 (0.2%)

독자리뷰 8 (6.2%) 3 (2.1%) 1 (2.0%) 3 (4.0%) 2 (2.3%) 2 (3.3%) 19 (3.5%)

저자정보 4 (3.1%) 3 (2.1%) 1 (2.0%) 2 (2.7%) 4 (4.7%) 4 (6.6%) 18 (3.3%)

출판사 정보 - - - - - 1 (1.6%) 1 (0.2%)

<표 6> 도서탐색에 사용하는 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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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업무 개인 관심사 지인 추천 문학도서 교양서/인문학 실용/전문서 합계(비율)

SNS 22 (17.1%) 44 (30.3%) 12 (23.5%) 8 (10.7%) 18 (20.9%) 14 (23%) 118 (21.6%)

도서추천 10 (7.8%) 16 (11%) 4 (7.8%) 3 (4.0%) 8 (9.3%) 4 (6.6%) 45 (8.2%)

독자리뷰 8 (6.2%) 12 (8.3%) 6 (11.8%) 2 (2.7%) 5 (5.8%) 3 (4.9%) 36 (6.6%)

개인 구독 콘텐츠 1 (0.8%) 11 (7.6%) 2 (3.9%) 3 (4.0%) 2 (2.3%) 2 (3.3%) 21 (3.8%)

도서정보(책 본문 일부, 
책표지)

3 (2.3%) 2 (1.4%) - - 2 (2.3%) 2 (3.3%) 9 (1.6%)

저자 콘텐츠 - 3 (2.1%) - - - 1 (1.6%) 4 (0.7%)

배경지식 - - - - 1 (1.2%) 2 (3.3%) 3 (0.5%)

포털 사이트 18 (14.0%) 21 (14.5%) 6 (11.8%) 3 (4.0%) 14 (16.3%) 11 (18%) 73 (13.3%)

도서정보 15 (11.6%) 12 (8.3%) 4 (7.8%) 2 (2.7%) 11 (12.8%) 8 (13.1%) 52 (9.5%)

 - 일반정보 12 (9.3%) 9 (6.2%) 3 (5.9%) 2 (2.7%) 10 (11.6%) 6 (9.8%) 42 (7.7%)

 - 목차 - 2 (1.4%) 1 (2.0%) - 1 (1.2%) - 4 (0.7%)

 - 책소개 2 (1.6%) 1 (0.7%) - - - 1 (1.6%) 4 (0.7%)

 - 원문내용(목차, 참고문헌) 1 (0.8%) - - - - 1 (1.6%) 2 (0.4%)

저자정보 2 (1.6%) 4 (2.8%) - 1 (1.3%) 3 (3.5%) - 10 (1.8%)

배경지식(용어, 인물) 1 (0.8%) 4 (2.8%) 2 (3.9%) - - 2 (3.3%) 9 (1.6%)

독자리뷰 - - - - - 1 (1.6%) 1 (0.2%)

출판사 리뷰 - 1 (0.7%) - - - - 1 (0.2%)

Social Cataloging Site 1 (0.8%) 6 (4.1%) 1 (2.0%) 4 (5.3%) - 2 (3.3%) 14 (2.6%)

도서정보 - 4 (2.8%) - 2 (2.7%) - - 6 (1.1%)

추천정보-도서를 읽은 사람들
이 읽은 다른 책

1 (0.8%) 1 (0.7%) 1 (2.0%) - - 2 (3.3%) 5 (0.9%)

독자 선정 베스트 - - - 1 (1.3%) - - 1 (0.2%)

독자리뷰 - - - 1 (1.3%) - - 1 (0.2%)

저자정보 - 1 (0.7%) - - - - 1 (0.2%)

도서관 OPAC 3 (2.3%) - - 5 (6.7%) 2 (2.3%) 3 (4.9%) 13 (2.4%)

도서정보 3 (2.3%) - - 2 (2.7%) 1 (1.2%) 3 (4.9%) 9 (1.6%)

추천정보 - - - 3 (4.0%) 1 (1.2%) - 4 (0.7%)

 - 신착자료 - - - 1 (1.3%) 1 (1.2%) - 2 (0.4%)

 - 인기도서 - - - 1 (1.3%) - - 1 (0.2%)

 - 컬렉션(예, 특정 저자, 주제
별로 도서관에서 기획 선정
된 추천도서 컬렉션)

- - - 1 (1.3%) - - 1 (0.2%)

언론매체 2 (1.6%) 2 (1.4%) - 4 (5.3%) 2 (2.3%) 1 (1.6%) 11 (2%)

신문 - 2 (1.4%) - 4 (5.3%) 2 (2.3%) 1 (1.6%) 9 (1.6%)

 - 기획 시리즈 - - - - - 1 (1.6%) 1 (0.2%)

 - 오피니언/칼럼 - 1 (0.7%) - - 1 (1.2%) - 2 (0.4%)

 - 책 소개 - 1 (0.7%) - 4 (5.3%) 1 (1.2%) - 6 (1.1%)

방송-책 소개 2 (1.6%) - - - - - 2 (0.4%)

전문기관 홈페이지 8 (6.2%) - 1 (2.0%) - - - 9 (1.6%)

도서정보 6 (4.7%) - - - - - 6 (1.1%)

원문정보-참고문헌 2 (1.6%) - - - - - 2 (0.4%)

추천정보 - - 1 (2.0%) - - - 1 (0.2%)

대형마트-도서정보 1 (0.8%) 3 (2.1%) 1 (2.0%) - - - 5 (0.9%)

합계(비율) 129 (100%) 145 (100%) 51 (100%) 75 (100%) 86 (100%) 61 (100%) 54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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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에 사용하는 정보원은 온라인 서점, SNS, 포

털 사이트, 사회적 목록(Social Cataloging Site), 

도서관 OPAC, 언론매체, 전문기관 홈페이지, 

대형마트로 드러났다. 도서탐색과 관련하여 도

서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정보원은 온라인 

서점(55.6%)으로 드러난 가운데, 도서 이용자

들은 온라인 서점으로부터 도서와 관계된 일반

정보, 목차, 미리보기 등을 통한 책 본문 일부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서를 구매하거나 

검색한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책’과 같은 추천

정보를 주로 참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도서탐색에서 SNS의 이용도 전체의 

21.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특히 개

인 관심사와 관련한 도서탐색에서 두드러진 이용

이 드러났으며, Goodreads와 같은 사회적 목록의 

이용도 눈에 띄게 나타났다. 도서관 OPAC의 이

용은 신간의 입수가 상대적으로 늦고, OPAC에

서 제공되는 정보가 적은 이유로 낮은 선호를 보

였다. 

4.4 도서이용에 사용하는 탐색방법

도서이용 맥락 요소와 관련하여, 도서이용에 

사용하는 탐색방법은 키워드 검색의 비중이 가

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주제와 도서 제목으로 

주로 접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학도서 탐색

의 경우, 장르(28.6%)와 베스트셀러(14.3%) 카

테고리로 접근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드

러났다. 한편, 검색결과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소

팅(sorting)을 하는 경우, 주로 판매량과 신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도서를 구

매/검색한 사람들이 구매/검색한 다른 책’의 

형태인 연관도서 탐색과 도서 표지를 이미지로 

탐색하는 경우도 식별되었다(<표 7> 참고). 

한편, 도서탐색 실험 후 인터뷰를 통해 실험 

참여자의 의견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었

던 것은 ‘도서 리뷰’에 대한 내용이었다. 실험 

참여자들이 도서탐색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도서 

리뷰를 주요 정보원과 영향 요인으로 인식하면

서도, 영리 목적 리뷰 및 추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었다. 예를 들면, 도서탐색에 사용

하는 정보원과 관련한 결과(<표 6> 참고)에서

도 드러나듯이, 온라인 서점의 독자리뷰(3.5%)

보다 SNS의 독자리뷰(6.6%)를 더 선호하고 

있었으며, 이해관계의 영향이 없는 공익목적의 

신뢰할 수 있는 도서 리뷰에 대한 선호도를 드

러내고 있었다. 또한, 도서탐색 및 추천과 관련

하여 주목할 만한 의견으로 아래 예시와 같이 

도서의 속성 정보를 세분화한 ‘패싯’에 대한 요

구가 드러나고 있었다.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도서이용 어필 요소를 토대로 패싯 설

계 등의 향후 연구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

로 보인다. 

“제가 관심있어 하는 키워드, 키워드에 어떤 제

한도 좀 하면 좋겠다. 내가 ‘민화’를 찾지만, ‘민

화’의 뭐, ‘민화’의 뭐, ‘민화’의 뭐, 또 ‘민화’의 

어떤 부분, 또는 연령대, 또는 전문가, 초보, 또는 

동화… 카테고리를 알려주는 연관검색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분야지

만 내가 찾아야 할 때, 카테고리가 좀 있으면…

(Participant_S03).” 

“예를 들어서 ‘영어’로 검색하면 제 기억에… 너

무 학습지가 들어있어서… 저는 목적이 학습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분류해줄 수 있으면 좋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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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업무 개인 관심사 지인 추천 문학도서 교양서/인문학 실용/전문서 합계(비율)

키워드 검색 53 (62.4%) 58 (69.0%) 30 (63.8%) 22 (39.3%) 30 (54.5%) 25 (67.6%) 218 (59.9%)

주제 28 (32.9%) 17 (20.2%) 12 (25.5%) - 9 (16.4%) 10 (27.0%) 76 (20.9%)

도서 제목 7 (8.2%) 22 (26.2%) 8 (17.0%) 9 (16.1%) 9 (16.4%) 5 (13.5%) 60 (16.5%)

저자 7 (8.2%) 10 (11.9%) - 9 (16.1%) 3 (5.5%) 2 (5.4%) 31 (8.5%)

도서 정보원 3 (3.5%) 5 (6.0%) 2 (4.3%) 2 (3.6%) 6 (10.9%) 3 (8.1%) 21 (5.8%)

주제+추천도서 7 (8.2%) 3 (3.6%) 4 (8.5%) - 3 (5.5%) 2 (5.4%) 19 (5.2%)

인물 - 1 (1.2%) 4 (8.5%) 2 (3.6%) - 3 (8.1%) 10 (2.7%)

ISBN 1 (1.2%) - - - - - 1 (0.3%)

카테고리 검색 13 (15.3%) 18 (21.4%) 9 (19.1%) 31 (55.4%) 20 (36.4%) 6 (16.2%) 97 (26.6%)

주제 9 (10.6%) 12 (14.3%) - 6 (10.7%) 10 (18.2%) 3 (8.1%) 40 (11.0%)

장르 - - 5 (10.6%) 16 (28.6%) 4 (7.3%) - 25 (6.9%)

베스트셀러 2 (2.4%) 3 (3.6%) 2 (4.3%) 8 (14.3%) 4 (7.3%) 3 (8.1%) 22 (6.0%)

저자 2 (2.4%) 2 (2.4%) - - 1 (1.8%) - 5 (1.4%)

신간 - - 2 (4.3%) 1 (1.8%) 1 (1.8%) - 4 (1.1%)

서점 이벤트 - 1 (1.2%) - - - - 1 (0.3%)

검색결과 소팅 11 (12.9%) 3 (3.6%) 6 (12.8%) 2 (3.6%) 3 (5.5%) 3 (8.1%) 28 (7.7%)

판매량 5 (5.9%) - 3 (6.4%) - 1 (1.8%) 1 (2.7%) 10 (2.7%)

신간 5 (5.9%) 2 (2.4%) 1 (2.1%) 1 (1.8%) - - 9 (2.5%)

인기도 1 (1.2%) - 1 (2.1%) - 1 (1.8%) - 3 (0.8%)

MD의 선택 - - 1 (2.1%) 1 (1.8%) - - 2 (0.5%)

포털 책 정보 - - - - 1 (1.8%) 1 (2.7%) 2 (0.5%)

외국도서 - - - - - 1 (2.7%) 1 (0.3%)

중고도서 - 1 (1.2%) - - - - 1 (0.3%)

연관도서 탐색-독자 추천 8 (9.4%) 5 (6.0%) 1 (2.1%) 1 (1.8%) 1 (1.8%) 3 (8.1%) 19 (5.2%)

이미지 검색-도서 표지 - - 1 (2.1%) - 1 (1.8%) - 2 (0.5%)

합계(비율) 85 (100%) 84 (100%) 47 (100%) 56 (100%) 55 (100%) 37 (100%) 364 (100%)

<표 7> 도서이용에 사용하는 탐색방법

것 같아요. 학습지는 약간 별도의 영역으로… (어

떤 특성별로 분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와 관련된 학습 이외

의 여러가지 카테고리를 제시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런데 많은 검색어

에서 하다보면 순위에 학습지가 끼는 경우가 많더

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책들이 뒤로 다 밀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Participant_S10)”

“만약에 5.18을 주제로 한다고 했을 때, 사회과학

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소설 중에서도 그걸 다룬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존의 플랫폼

들에서는 분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좀 같이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특정 

주제별, 혹은 특정 대상별, 그런 식으로 분류화가 

되면, 책을 검색할 때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Participant_S15).”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도서추천 시스템 연구

에서 간과되어 온 도서이용의 맥락 요소를 파

악하고, 이용자 관점에서 도서추천 시스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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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하는 요소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용

자의 도서탐색 과정에서 생성하는 내용을 사고

구술(think-aloud) 프로토콜을 통해 수집하고 

도서이용 맥락 요소를 식별하고 체계화하여 제

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도서이

용 맥락 요소는 도서 콘텐츠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며 도서 자체에 존재하는 어필 요소(Internal 

Appeal Factor)와 도서 콘텐츠와 상호작용하여 

도서이용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적 개체와 관

련된 도서 외부에 존재하는 어필 요소(External 

Appeal Factor), 그리고 도서탐색과 관련한 정

보원(Information Source)과 도서탐색 방법

(Method)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

에서는 Dali(2014)가 도서와 독자를 구분하여 

어필 요소를 개념화한 것과 다르게, 도서이용

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여 내

부는 도서 자체의 특성과 관계되는 요소로 규

정짓고, 외부의 경우 도서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개체로 구분하여 도서이용을 둘

러싼 개념을 확장하였다. 예를 들면, Dali(2014)

의 ‘독자의 호기심’, ‘독자의 상황 및 요구’, ‘친

구 혹은 전문가의 조언’, ‘도서 타이틀, 저자, 

시리즈에 대한 전반적인 인기도’ 요소는 본 연

구에서 각각 ‘독자(Reader)’ 하위범주의 ‘관심

사’와 ‘상황’, ‘도서 추천자(Recommender)’ 하

위범주의 ‘지인’, ‘전문가’, ‘사회적 반응(Social 

Response)’ 하위범주의 ‘인기도’, ‘저자(Author)’ 

하위범주의 ‘인지도’ 개념으로 세분화시켜 보다 

다양한 관점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어필 

요소를 개념화하였다. 또한, 기존 도서추천 시

스템 연구에서 추천 요소로 사용된 사례(예, 친

구 관계)를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탐색 실험 

및 인터뷰를 통한 본 연구결과에서 의미 있는 

요소(예, 지인)로 확인하거나, 기존 추천 시스

템 요소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세부적인 요소

(예, 다독자)를 식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추천의 다양한 맥락을 독자

자문 서비스의 이론적 개념인 어필 요소를 연계

하는 한편, 시스템 탐색 과정에서의 이용자 인식

을 파악하는 데 용이한 사고구술(think-aloud)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향후 도서추천 시스템 설

계에 이용자 관점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는 

손지은 외(2015)의 연구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

이, 추천 시스템에서 무엇보다 적절한 변수를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이용의 맥락을 식별하고 이

용자가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요소를 파악하여 

세분화함으로써, 도서추천 시스템 설계 시 유

의미한 속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는 향후 

개인화된 추천이 요구되는 정보서비스 환경에

서 더욱 주목되는 접근이라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파악된 도서추천 과

정에서 이용자가 고려하는 다양한 맥락 요소들

은 향후에 도서추천 시스템에 실제 도서 이용

자의 voting을 받은 변수로써 적용될 수 있으

리라 본다. 또한 도서이용 맥락을 세분화함으

로써, 도서추천 시스템에서 추천 맥락을 파악

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국내 도서

추천에 관한 연구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시스템 

설계에 치중되어온 만큼, 도서추천에 관한 이

론적 접근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

으며, 기존 연구들이 이론적 측면과 기술적 측

면, 시스템과 이용자 연구가 별개로 진행되어

왔던 부분을 통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으

며, 시스템 설계에 고려되어야 할 이용자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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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색하여 실제 이용 환경 개선을 도모하였

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과정에

서 산출되는 이용자 데이터와 실험 설계 방식

은 향후 다양한 유형의 시스템 이용자 연구에 

응용될 수 있으며, 실제 시스템 설계자가 이용

자의 이용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단, 본 연구로부터 도

출된 도서이용 맥락 요소들이 실제 시스템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용자 설문 등의 양적 연

구를 비롯한 관련 후속 연구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정의하

는 독서자료의 범위는 도서, 연속간행물, 시청

각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

함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

을 통한 출판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만

큼, 광범위한 독서자료 환경에서 도서 선정은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학습, 교양, 

여가 등 다양한 맥락에서 독서활동에 대한 사

회적 관심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결

과에서 제시한 도서이용 맥락 요소는 향후 도

서추천 시스템 설계에서 의미 있는 속성 데이

터를 추출하고 반영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리

라 보며, 보다 이용자 관점이 반영된 도서추천 

시스템 설계에 기여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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